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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

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

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

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태국은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

치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9월 

추안 정부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었던 쑤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의 

WTO 사무총장직 당선은 태국이 국제무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태국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FTA 추진을 제안

하고 있다. 2001년 탁신 정부 출범 이후 FTA 추진은 태국 무역정책의 중

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태국정부는 향후 경제성장은 수출증대라는 점을 인

식하고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고려하고 있는 양자간 FTA 상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체크, 칠레, 크로아티아, 인도, 일본, 뉴질랜드 및 미국 등으로, 

아직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이 국가들은 연구 완료단계 혹

은 협상 중에 있어 단기적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FTA 

대상국들은 선진국에서 후발개도국, 농업국에서 공업국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고 양자간 FTA에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기타 ASEAN 

회원국과는 대비되는 경제정책이다. 또한 태국은 다자간 FTA에도 적극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성공적인 출범



에 기여하였으며, 남아시아와 동남아간의 협력체인 BIMST-EC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과정을 

겪으면서 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태국은 

ASEAN + 3 체제의 발전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 출범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태국정부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전략 면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이고 

있다. 탁신 총리의 각종 발언과 경제부처의 정책을 보면 이웃의 거대경제

권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국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직접투

자를 유치하겠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전략으

로 물류와 동남아 제조업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이상적인 목

표를 내포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의 

무역정책 중심은 AFTA와 동아시아에 있으며, 그 보완적인 전략으로서 양

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의 FTA정책을 통해본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EU와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와 같은 거대시장 완성이 목표이다. 동아시아는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하는 13개 국가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 자원빈국과 자원수출국, 거대시장과 기술국 등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어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에는 AFTA가 출범하였

으나 기타 거대경제권에 비해서는 발전단계도 낮고 경제규모도 작다. 세계

경제가 거대한 지역협력체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태

국은 생존전략으로 FTA 추진과 거대경제권에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AFTA를 주도하고 있는 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을 

파트너로서 동아시아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

러나 AFTA 조기 추진을 이룩해냈던 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ASEAN

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의 대외정책 그리고 ASEAN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한국의 동아시아 비전을 고려할 때 태

국의 노력도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태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인 산

업구조 고도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진 상태이고 품질경쟁력도 일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AFTA를 통해 역내 무역활

성화를 기대한다면 양자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산업구조 조

정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출증대의 기회 외에도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어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고 자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태국은 WTO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경제무대에서 역량을 배양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FTA 등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WTO, 

APEC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략도 있다. 

호주와의 농업협력은 좋은 예이다. 이미 태국은 AFTA 조기 실현을 이루

어냄으로써 ASEAN의 중심국가로 등장하였다. 이후 탁신 정부의 정책 비

전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중심이 될 것이며, 그 정책적 수단은 FTA를 

통한 협력이라 할 수 있다. 태국이 ASEAN과 동아시아 협력체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이미 목격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뚜렷한 이

상 태국의 FTA정책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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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980년대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와 저렴하고 양질의 노

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증대시켜온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

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태국은 IMF의 자금지원 이행

요건에 의해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외자유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또한 태국정부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수출을 

독려하였다. 한편 당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던 쑤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의 WTO 사무총장직 당선1)은 태국이 국제무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정부는 쑤파차이 부총리 재임시 수출확대

를 위한 전략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상국가로 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을 선정하여 FTA를 제

안한 바 있다.

태국의 무역정책에서 FTA가 중심이 된 것은 2001년 탁신 정부 출범 이

후이다. 탁신 총리는 당초 보호주의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

외적으로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

고 FTA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국정부는 향후 성장

엔진은 수출증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1) 당시 WTO 사무총장 경선에서 쑤파차이는 후보경선을 벌인 공동당선자 뉴질랜드 총리 
출신의 마이크 무어와 임기 6년 중 하반기 3년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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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하게 되었고 FTA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자리잡기에 이

르렀다.

2002년 3월, 태국정부는 향후 FTA 체결을 고려할 수 있는 국가와의 타

당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다소 일방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나 대상

국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뉴질랜드), 체크, 칠레, 크로아티아, 인

도, 일본, 뉴질랜드 및 미국 등을 선정하였다. 탁신 총리도 이 국가들과 양

자간 경제협력과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해 2003년 동안 해당 국가를 모두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등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03년 

상반기까지 양자간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태국이 고려

하고 있는 FTA 대상국들은 선진국에서 후발개도국, 농업국에서 공업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양자간 FTA에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기타 ASEAN 회원국과는 대비되는 경제정책이다.

본고는 이처럼 자유무역과 FTA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해보았다. 특히 태국은 향후 우리나라의 FTA 대상국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ASEAN, 동아시아 FTA 추진시 협력이 절실한 

국가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서론인 제1장에 이

어 제2장에서는 태국의 무역과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경제 현황을 서술하

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으로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과 FTA정책의 

전략과 특징을 서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태국의 주요국과 FTA 추진 현황

을 조사하였다. 제5장은 본고의 결론이다.

태국정부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어 대부분의 자료

가 비공개형태로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데이터는 저자가 태국정부내에서 FTA정책과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 상무부 무역협상국(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DTN)2) 공무원과의 면담 내지는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태국정부에 대해 아이디어 제공과 정책적 조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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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립 쭐라롱껀(Chulalongkorn)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의 수차례의 면

담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반영하였다. 또한 각종 민간부문 자료 및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의 자료를 활용하여 태국정부의 FTA정책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료수집과정에서 태국내의 전문가 의견을 많

이 청취하였으나 이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중립적인 자료로 DTN의 자

료를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2)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은 2001년까지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였으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소속으로서 무역정책 수립과 각종 FTA 추진에 대한 타당
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 태국의 대외무역구조 

태국의 교역추이를 보면 1993년 이후 10년간 교역규모는 831억 1,900만 

달러에서 2002년 1,332억 1,900만 달러로 약 60% 증가하였다. 1993년 371

억 달러를 기록했던 수출은 2002년에 689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86% 증

가하였고, 460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수입도 2002년에 643억 달러를 기록

하여 약 40% 증가하였다.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하였던 1998년 이후 교역

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이 감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도 점차 증가하

고 있어 단기적으로 적자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태국은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투자증가

와 이 기업들의 수출증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교역규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는 경직된 외환제도와 부

동산 등 비생산부문에의 과잉투자로 산업과 수출경쟁력이 점차 악화되었

다. 1996년 태국의 수출증가율은 0%이었고 소비재 중심의 수입은 급증하

여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8%에 달하여 외환위기 원인으

로 작용하였다.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3

<표 2-1> 태국의 교역 추이

20,000

40,000

60,000

80,000

백만달러

수출 37,125 45,431 56,725 55,987 58,431 54,460 58,501 69,775 65,379 68,902

수입 45,994 54,338 70,719 72,248 63,285 42,402 49,919 62,181 61,847 64,317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Bank of Thailand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표 2-2 참조)을 보면 전통적인 교역상대국

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국가들의 수출비중은 태국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과 일

본이 약 35%를 차지하여 이 국가들에 대한 수출실적은 태국의 경제성장

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동남아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싱

가포르에 대한 수출은 1997년 이후 8%대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AFTA 출범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수출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同 4대 수출대상국을 제외하고 태국은 2000년 이전까지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3%로 저조

하였던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00년 4%로 증가하여 6위를 기록하였고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4.4%, 5.1%를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콩과의 교역을 합산할 경우 중국도 일본에 이

은 3위의 수출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과 중-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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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추진 등 태국의 수출증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2010년 

이전에 對중국 교역이 일본과의 교역규모와 대등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보인다.

<표 2-2>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 미 국
11,364(19.4)

미 국
12,164(22.3)

미 국
12,656(21.6)

미 국
14,872(20.3)

미 국
13,278(20.3)

미 국
13,515(20.0)

2 일 본
8,852(15.1)

일 본
7,467(13.7)

일 본
8,264(14.1)

일 본
10,283(14.7)

일 본
10,008(15.3)

일 본
10,006(14.5)

3 싱가포르
4,698(11.2)

싱가포르
4,698(8.6)

싱가포르
5,042(8.7)

싱가포르
6,065(8.7)

싱가포르
5,312(8.1)

싱가포르
5,558(8.0)

4 홍 콩
2,780(5.9)

홍 콩
2,780(5.1)

홍 콩
2,978(5.1)

홍 콩
3,519(5.0)

홍 콩
3,319(5.1)

홍 콩
3,702(5.4)

5 말레이시아
2,529(4.3)

네덜란드
2,197(4.0)

네덜란드
2,197(3.8)

말레이시아
2,848(4.1)

중 국
2,873(4.4)

중 국
3,555(5.1)

6 영 국
2,067(3.5)

영 국
2,120(3.9)

말레이시아
2,123(3.6)

중 국
2,837(4.0)

말레이시아
2,731(4.2)

말레이시아
2,834(4.1)

7 네덜란드
1,860(3.2)

말레이시아
1,780(3.3)

영 국
2,092(3.6)

영 국
2,388(3.4)

영 국
2,337(3.4)

영 국
2,387(3.4)

주: ( ) 안은 비중
자료: Bank of Thailand

태국은 미국에 대해 전자제품, 의류, 보석 등 공업제품으로부터 가공식

품, 농산품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컴퓨터와 同 부품, 의류, 자동차부품, 직접회로 

등인데 이는 대부분 태국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에 의한 생산품을 재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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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본사와 투자기업간의 분업에 의한 교역형태가 대부분이다. 권

역별로 태국의 제4대 수출대상지역인 EU에 대해서도 투자기업에 의한 재

수출형태로 일본과 비슷한 수출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유럽

계 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투자거점을 이전하고 있어 수출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태국이 ASEAN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컴퓨터와 同 부품, 전자제

품, 직접회로, 쌀, 설탕 등이며 태국도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컴퓨터, 전

자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전자 및 기계류 

관련 회사로 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한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전자제품과 

관련된 자본재와 기계류는 분업화에 의한 역내 조달 및 무역자유화에 의

한 수입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 태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표 2-3 참조), 컴퓨터, 전자 

관련 제품이 최대의 수출품목으로 집적회로 및 관련제품이 89억 달러, 컴

퓨터 73억 달러 그리고 전자제품이 56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초까지 강세를 보였던 수출품목인 섬유와 

플라스틱제품은 각각 42억 달러와 2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품목들

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수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이루

어지면서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전기기기 및 부품이 약 80억 달러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연료 및 원유는 각각 74억 달러, 51억 5,000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상위 5대 품목의 수입액은 318억 달러로 전체 수입(643억 달러)의 

약 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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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태국의 품목별 수출입(2002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집적회로 및 관련품 8,900 전기기기류 및 동 부품 8,030
2 컴퓨터 및 부품 7,292 연료 및 윤활유 7,422
3 전자제품 5,671 산업용 기기 6,042
4 섬유 4,191 화학제품 5,170
5 플라스틱제품 2,837 원유 5,148

자료: Bank of Thailand 

1996년 이후 태국의 교역조건 추이를 보면(표 2-4 참조), 수입물가지수

가 높아 태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출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신 수입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

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무역이익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 태국

의 환율은 1997년 3/4분기부터 199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수출상품의 경쟁력 부재와 낮은 브랜드인지

도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정부가 무역정책으로 FTA를 추진하

는 이유도 이처럼 수출에 불리한 대외조건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거대시

장에로의 수출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한다는 전략으로 FTA가 대안이라

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태국의 교역조건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단가지수 108.88 105.26 90.44 87.41  85.51  84.26  78.20
수입단가지수 111.09 106.86 97.60 93.14 100.05 108.86 102.60
교 역 조 건  98.01  98.51 92.67 93.84  85.46  77.40  76.22

자료: Bank of Thailand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7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탁신 정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거

대경제권과의 FTA 전략은 향후 태국의 경제성장과도 직결된 불가피한 정

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태국은 미국, 일본, ASEAN 등 전통적인 수출대

상지역에 대한 수출증대와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

2. 태국의 산업구조

1961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태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

다. 1960년대에는 평균 8%, 1970년대에는 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하였다. 1980년대 초에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후반

부터 다시 10%대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가 지속되면

서 태국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태국

은 경제기반이 농업인 국가로서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47%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66년 36.6%에서 1986년 

16.3%로 감소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 내외로 줄었다. 반면 제조

업은 태국경제의 근대화 및 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

여왔다. 특히 1985년의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현상을 계기로 일본기업들

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6년 23.6%, 1995년 29.2%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34.9%에 이르게 

되었다.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 또한 상업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급

성장하여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산업이 위축되기 전에는 약 60%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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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태국의 산업별 GDP 구성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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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1년은 잠정치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태국의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표 2-5 참조) 1990년대 중반까지 태국의 

산업성장은 제조업과 건설, 부동산, 유통부문의 성장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농업과 수산업은 성장률이 둔화

되어 2002년에는 성장률이 0%를 기록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태국의 경기

침체기인 1998년과 세계경기 침체기인 2001년에 마이너스성장과 성장둔화 

양상을 보였으나 회복시에는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태국의 

국내 총생산도 제조업의 실적에 좌우되고 있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의 

진원인 금융부문과 건설부문은 2000년을 고비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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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태국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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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 9 .5 9 .8 6 .1 -1 .4 -11 .4 4 .7 4 .4 1 .8 5 .8

제조업 9 .6 11.9 6 .6 1 .4 -10 .9 11.9 6 .0 1 .4 7 .7

건설 14.2 6 .7 7 .0 -25 .6 -38 .3 -6 .8 -9 .5 -0 .9 6 .0

유통 9 .5 9 .6 1 .9 -3 .0 -13 .2 3 .4 3 .3 -1 .2 2 .9

요식업 2 .7 4 .0 3 .3 -3 .1 -4 .9 6 .0 6 .4 4 .6 4 .8

금융 15.3 7 .3 4 .5 -10 .8 -29 .6 -34 .0 -7 .0 0 .9 4 .7

부동산 6 .9 4 .4 4 .6 1 .3 -2 .8 3 .4 2 .8 2 .3 4 .8

GDP 9.0 9 .2 5 .9 -1 .4 -10 .5 4 .4 4 .6 1 .9 5 .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p 2002p1

 주: 2001년 잠정치, 2002년은 추정치.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3. 태국의 경제발전과 교역

가. 1960∼7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1960년대 태국의 무역은 주로 쌀, 목재, 고무 등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

였다. 당시의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은 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태국에는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기업 혹은 농산물 유통 및 수출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

났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이윤은 태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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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축적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태국과 같은 농업기반산업 

성장패턴을 ‘Agro-Industry’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태국정부가 관세를 인

상하며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수입공산품을 국내 생산하는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 기업들의 생산품은 국내 소비시장 판매는 물

론 섬유제품 등 일부 생산품은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 태국 

기업들은 그들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출에 주

력하면서 일부 공산품을 수입대체 생산하는 영업형태를 보여주었다.

1970년대까지 태국경제는 화교자본이 중심이었는데, 이때부터 일본 등 

외국계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여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농업부문의 수출산

업화와 해외자본과 연결된 공산품의 수입대체산업화를 기반으로 성공적으

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자본을 축적한 태국기업들은 정부

에 한국 등 신흥 국가들과 같은 공산품 수출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 산업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나. 1980년대 제조업 성장

1980년대 일본에서 엔화가치가 절상하고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던 것과 

같이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 국가들은 동남아시아를 저비용의 매력적인 수출산업기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태국은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신흥공업국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

였고 의류, 신발,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 경공업제품들을 세계시장에 수

출하는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다국적기업

들도 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전자․전기제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었다.

태국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산업에서 비롯되었다. 태국의 대표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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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산업인 섬유와 의류는 1980년대에 11배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백만 명을 고용하는 최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섬유산업의 수
출증대는 신발, 장난감, 보석, 플라스틱 제품, 가구, 가공식품, 고무제품 등 
기타 노동집약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농업 관련 
산업을 배경으로 성장한 태국계 기업과 이들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성공적

인 결합은 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
력과 국내 조달 원자재에 의존하였던 대규모 수출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

록 국내 생산요소에만 한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외에서 재료를 조달하고 

가공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 성장하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였다. 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해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는 태국 근해의 감소하는 수산자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어

장을 개척하고 가공하여 수출하는 변화를 통해 1980년대 말에는 세계 최
대의 수산가공국가로 성장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였다. 1985년 이후 
엔화가치 급등으로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해외생산이나 투자처를 찾아나선 

동아시아 기업들은 태국을 적절한 우회생산기지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확대는 경제성장과 직결되어 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은 두자릿수를 기록하였고 수출증가율은 20%를 상회하였다.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었던 중간기술수준 산업인 전기․전자부품과 자동차 관련 산업은 

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과거 관세장벽을 넘어 국내시장 수요를 위
해 설립되었던 외국과의 합작기업도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상품을 생산
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부분 전환하였고 일본기업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

였다. 일본기업은 생산시설을 동남아 여러 국가에 분산배치하여 각 지역 
공장을 특성화하면서 전체적인 제품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일본기업
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우회생산방식은 태국에 다양한 부품생산기업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투자와 교역유형을 통해 태국경제는 
일본기업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기업의 성격을 뚜렷히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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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동남아 신흥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오른 태국

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와 대외개방형 경제발전 모델을 따르게 되었다.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에서 시작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말부터 컴퓨

터 및 전자부품, 자동차부품과 전기제품 등 기술집약산업으로 옮겨졌다. 

태국경제가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확대에 의해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1985

년의 GDP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42%에서 1995년 70%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설명된다. 태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 산업화전략

의 결과 무역수량지수가 1990년을 기준인 100으로 할 때 1985년 41.4에서 

1995년 177로 10년 만에 교역량이 4배 이상 신장하였다. 세계경제의 흐름

에 순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태국의 지나친 무역 의존형 

경제는 점차 외부의 충격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해외시장에 종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태국은 1990년대 이후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차 및 

석유화학공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구조로 전환하여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태국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기술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컴퓨

터 부속품 및 자동차부품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태국정부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속적인 발

달을 위한 연계산업 육성과 고등교육의 활성화 등 적절한 구조적 고도화

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첨단기술 도입은 부진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에는 

강세를 유지하던 달러화에 바트화를 연동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가격경쟁력

은 약화되기 시작한 반면, 첨단기술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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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의 무역정책 변화 추이

가. 공업화단계에서 태국의 무역정책

태국은 관세제도 등을 운용한 수입대체정책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시작

하였다. 1960년대 이후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기타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완성재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높은 실효보호효과가 있는 관세구조를 택

해왔다.

1960년대 초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은 산업육성을 위해 자본

장비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섬유와 농산

물 가공과 같은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관련적 산업들과 조립형 생산을 장

려하여 수입관세를 낮추었으며 조세감면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정부의 보

호조치들은 국내외 투자가들이 소비재와 중간재를 생산할 공장 설립의 유

인책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주요 수입대체산업

으로는 자동차조립,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타이어와 

종이제품 등을 들 수 있다.

공업화의 초기에는 내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수입대체정책이 유효하였

으나 점차 공업 생산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1972년

에는 제조업 수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

증가는 수입대체산업들의 성장둔화를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1972∼

76년 제3차 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에 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 중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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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수출산업에 특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투자촉진법이 개정되어, 소득세 면제, 자본장비에 대한 관세 및 조세 면제

와 같은 일반적인 투자유인 이외에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관세

와 영업세 면제, 소득세 감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국정부는 수출지향 공업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쳤으며, 1981년과 

1984년에는 자국 수출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바트화의 평가절

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역내시장의 확대와 

NAFTA와 EU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에 대응하여, 태국

정부는 보호주의의 개선,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해왔다.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아난(Anand) 前 총

리는 AFTA를 제창하고 1993년 발족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태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을 추

구하고 무역상대국간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태국정부

는 WTO체제에 활발히 참여해왔고 농업 및 방직산업 등 태국이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 대해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조치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점차적으로 우

대관세가 철폐되는 GSP체제보다는 MFN체제를 선호하며 내부적으로는 관

세제도 및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태국은 AFTA협정에 따른 관세인하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세인하 이외에도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촉진을 위한 여

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수량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

며, 일부 고관세제품의 경우도 2000년 이후 AFTA 회원국들은 20% 이하

의 낮은 관세율로 태국시장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일부 농산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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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시장에 대해서도 태국은 지속적으로 자유화정책

을 유지하였으며 2000년까지 일부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에 이어 원유, 

전기, 가스분야에서 투명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선언하였다. 제조업은 

20여년간의 두자릿수 성장 이후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심각한 침체현상

을 보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태국정부는 소비재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

였다. 특히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는 종전의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되었다. 방직 및 의류산업의 경우 1994∼96년간 관세율이 지속적

으로 인하되어 100%에서 45%로－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낮아졌으나 

경제위기 이후 재정 확보 및 피해산업 보호를 위하여 60%로 인상되었다. 

나. 1990년대 태국의 무역정책

경제위기 발생 이전 태국은 수출을 통한 고성장을 이룩한 신흥공업국으

로서 대외경제정책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경험에 의해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이 FTA로 대표되는 대외시장적 성격이라면 경

제위기 이전의 무역정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내산업

에 대한 정책이 강하였다. 즉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정책을 통해 개

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워 태국의 안정적인 수출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태국이 취한 무
역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1990년 시작된 태국의 관세개혁은 1997년에 완성되었는데 同 개혁을 통

해 우선 39개 관세율 범주를 6개로 크게 축소하였다. 관세율 6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 0%



26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원자재, 전자부품 및 국제 운송용 차량: 1%

- 기초상품, 자본재: 5%

- 중간재: 10%

- 완성품: 20%

-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상품: 30%

1997년에는 위의 6개 범주로 평균 관세율이 30.24%에서 17.01%로 낮아

지게 되었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와 정부의 稅收 감소로 재무부가 담배,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30∼60% 인상 조치하여 화장품, 가죽제

품의 경우 관세가 10%에서 40%로 인상되었다. 또한 일시적인 조치로 수

입관세 5% 외에 10%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관세양허안을 위반한 경우는 

없었다. 태국은 같은 해 HS(Harmonized System) 6단위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수정하였다. 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태국의 관세 

시스템은 국제기준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개혁요소는 당시

에도 많이 남아 있었다. 

1998년 12월 태국정부는 관세개혁위원회(Tariff Restructuring Committee)

를 구성하여 태국의 관세율체계를 연구하였고 대상품목을 재정비하였다. 

새로운 관세구조는 부가가치 확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세율과 

기존 구조의 합리화도 고려되었다. 당시에는 새로운 관세구조에 대한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장기적으로 태국의 관세체계는 3개의 범주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9년 8월 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자본재, 원자재, 

기타 제품 등 630여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거나 면제한 바 있다.

2) 수입체계

태국은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무역자유화정책에 따라 안보와 보건 등

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태국으로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다. 1995년 태국은 신형 오토바이, 디젤엔진,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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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舊유고(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부터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였다.

3) 수출체계

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고 대부분의 상품은 자유롭게 수출되는 

편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 즉, 경제적 안정, 공공보건, 공익성이 높은 품목 

등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

만 AFTA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섬유와 의류 등 대

상국과의 일부 민감품목에 한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4) 통관절차

태국정부는 자국이 동남아 교역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관

서비스를 개선해오고 있다. 관세서비스 개선은 WTO, APEC, ASEAN 계획

에 맞추어 관세의 개혁과 자유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통관상의 개혁에 있

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는데, 우선 선적, 서류간소화 등을 도입하였다. 

태국의 대부분 기업인과 투자기업은 자국 정부의 이러한 절차에 만족하고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태국정부는 능률적인 세관 통관을 위해 신고절차를 8단계에서 2단

계로 대폭 축소하고 소요시간도 30분 이내로 하는 ‘Long Room System’ 등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태국의 관세국은 자국 정부가 인정한 수입업

자, 수출업자 등에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통관절차보다 간소화 특혜를 부

여하여 통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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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위기 이후 태국의 무역정책

1990년대 중반부터 태국의 수출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

였고 수입도 사치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였는데 

1996년에는 GDP 대비 약 8% 수준에 이르렀다. 경직된 환율정책을 고수하

고 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하자 1997년 초부터 외환시장에서 태국 

바트화에 대한 투기 공격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방출을 통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트화의 폭락사태로 이어지고 8월 태국은 IMF에 대해 긴

급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총리인 차왈릿이 사퇴하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차왈릿에 이어 집권한 추안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추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최우선과제인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대하였는데, 부동산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한도를 대폭 완화하였고 투자활동에 대한 업종 제한도 크게 축소하였

다. 즉 과거 태국은 자국 산업의 고도화와 일부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업종에 대한 제한이 많았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태국전통

산업, 국방, 보건 등에 관련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하였다.

추안 정부의 부총리 겸 상무장관인 쑤파차이는 WTO 사무총장 6년 임

기중 하반기 3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등 1990년대 후반기부터 태

국정부는 국제교역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쑤파차이는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역설하였고 ASEAN 자유무역지대인 AFTA를 조기에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쑤파차이는 또한 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산

업의 보완성이 높은 국가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에 FTA 연구 및 

협상을 제안하여 이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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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서 2003년 조기 실행과 대상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는 등 AFTA 실

현에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1년 출범한 탁신 정부의 무역정책은 총리가 직접 FTA정책을 주도하

고 있으며 전임 민주당 정권보다 더욱 적극적인 FTA정책을 펴고 있다. 민

주당 정권과의 차별되는 점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전략인데, 민주당

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 선언적 의미이고 출발시점이라면 탁신 

정권은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탁신 정부는 최종적인 FTA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중-ASEAN) 및 인

도로 설정하였고 상무부에 실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FTA 추진을 

위해 중소규모 경제권과의 FTA을 준비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FTA정책을 운용하는 데 학습효과로 활용하기 위해 호주, 칠레 

및 한국 등과의 FTA 체결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에서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의존도가 높은 태국은 탁신 정부 이후

에도 무역정책은 적극적인 FTA 추진과 무역자유화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

러나 현재 태국상품의 경쟁력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고 태국정부의 노력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의 임무를 마친 추안 정부에 이어 안정성장이

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탁신 정부는 집권 후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적극적인 FTA 등 소위 인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태국이 경제위기 재

발을 방지하고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수출확대라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태

국이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내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FTA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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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의 FTA 추진 전략

가. 최근 태국의 FTA정책

태국은 자유화의지가 높고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추안 정권에서 WTO 사무총

장을 배출할 정도로 세계무역자유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AFTA 조기화를 

주도하는 등 ASEAN 경제협력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미 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탁신 정부는 추안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대규모 경제

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의 한 축에서 중심이 되고자 한다.

태국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에도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태

국의 경제개혁은 금융시스템 선진화, 부실채권 관리, 산업구조 고도화, 민

영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개혁과제와 함께 태국은 FTA 추진을 통

해 구조조정과 경제개혁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IMF 등으로부터 모범적이라는 찬사

를 받았으나 정부의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외에는 내놓을 만한 성

과가 미약하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체질을 강화하는 것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태국이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

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산업

의 퇴출과 상대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미 경쟁력 있는 산업과 상품은 생존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산업은 사

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종별 경쟁력 확

보 또는 기타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태국경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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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국경제는 탁신 정권 이후 성장과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면에

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임 정권에 비해 감소하고 있

는 실정이다. 총리 취임 당시 탁신은 태국의 대표기업 경영인 출신이어서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받았다. 취임 초반 인

위적인 경기부양, 농가지원 등 지지율을 의식한 듯한 정책을 펼쳐 인기영

합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성장률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

였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경제의 안정성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과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국은 ASEAN의 중심국으로 도

약하였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실천전략이 적극적인 FTA정책이다.

나. WTO체제와 태국의 FTA전략

태국은 자유무역주의의 신봉자로서 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의인 

WTO, AFTA, APEC은 태국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태국정부는 WTO를 구

속력이 있는 세계교역의 근간으로, APEC은 느슨한 형태의 지역협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AFTA는 태국이 주도하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자유무

역협정이다. WTO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태국은 AFTA 추진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으로 평가하고, ASEAN 경제통합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AFTA plus’를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WTO와 AFTA는 자국에 보완관계로 작용할 수 있어 

태국이 무역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AFTA 조기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고 WTO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태국정부에서는 
부처간, 즉 WTO와 FTA를 담당하는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WTO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FTA가 WTO 무역자유화에 저해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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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면서 태국과 기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국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조차 다른 국가와 양자간 
FTA 추진에 대해 무역정책이 총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우려하고, 태국
은 세계의 교역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의 FTA 체결
이 WTO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는 나오
지 않고 있다. 현재 WT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전임 정권에서 
FTA정책을 지휘하였던 쑤파차이는, 태국의 FTA정책은 높이 평가되나 
FTA를 추진함에 있어 태국에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WTO 규
정을 준수하면서 추진할 때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태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자유화 조건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며 향
후 기타 국가와의 무역마찰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탁신은 일본과 
태국의 FTA 체결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선 양국의 산업이 피해보지 않
는 범위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민감품목인 농산품은 후에 협상한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주고 있다. 이는 탁신 총리가 
WTO하에 부문별 조항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탁신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정부
부처간, 이해집단간, 국가간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부문은 대체로 자국의 FTA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
의 전경련과 유사한 조직인 태국산업협회(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는 WTO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FTA를 체결하고 FTA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교역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며 WTO와 FTA정책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요인도 있을 수 없음을 밝
히고, 정부의 WTO와 FTA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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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국 FTA정책의 특징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국을 보면 체크, 크로아티아, 남아프리

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지리적 근접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이는 ASEAN 회원국이며 FTA에 적극적인 싱가포르가 FTA 대상국 선

정에 있어 지역적인 접근을 중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FTA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3)

또한 태국의 FTA정책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집권한 추안 정권은 수출증대에 주력하였다. 특히 내각에서 부총

리 겸 상무장관을 지낸 쑤파차이는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의 조기 

실현,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을 위해 노력하여 태국정부의 FTA정

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001년 집권한 탁신 정권도 적극적인 FTA정책을 

통해 이전 정권의 연속성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2001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탁신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FTA 타당

성 검토를 위한 연구팀 구성을 제안하여, 민주당 정권과의 FTA정책의 연

속성을 이어나갔다. 미국과의 FTA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태국무역대표

부(TTR)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탁신 총리는 인도와의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에 실무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탁신 정

권의 FTA정책은 하달(Top-down)방식으로 전개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FTA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2002

년 말까지 단 한 건도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상국의 사정에 의해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연구

종료단계에 있는 FTA가 있어 향후 1∼2년내에 체결 가능성이 높은 FTA

는 다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싱가포르는 2002년까지 일본, 뉴질랜드와, 2003년에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
며, 호주와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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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FTA정책의 평가

가. AFTA 추진주체로서 태국

1990년 필리핀의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인도네시아의 특혜관

세협정(PTA)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구상, 싱가포르의 

성장삼각지대(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등 ASEAN국가간의 경제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특히 AFTA에 대한 관심은 1991년 태국의 

아난 총리가 이를 다시 제안하고 싱가포르의 고촉동 총리가 지지하면서 

고조되었다. 1991년 10월 ASEAN 경제장관회담(AEM)은 그동안 반대입장

에 있던 인도네시아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AFTA를 15년에 걸쳐 창설

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의 실행 메커니즘인 

CEPT를 확정하기 위한 제1차 임시기술작업반(Interin Technical Working 

Group: ITWG)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준비작업 끝에 마침내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정상들은 AFTA를 창설하기로 공식 합의하

고, AFTA 창설의 기본골격이 되는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과 「ASEAN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을 조인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AFTA 창설을 위한 CEPT 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에 조인

하였다. 1992년 9월에는 AFTA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기구로서 각료

급으로 이뤄진 AFTA 평의회(AFTA Council)가 열려 기본 문건들이 준비

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CEPT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품목들의 목록을 서

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각국은 관세인하 일정의 일반적 공식들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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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93년 1월 AFTA 창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각국이 준비관계로 

모두 참가하지 못하자,4) 同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AEM에서 

CEPT 계획에 따른 관세인하를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개시시기

를 재조정하고 예외품목의 비율을 당초 22%에서 10%로 축소하였다. 이후 

1994년 9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6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는 AFTA 완결을 2003년까지로 5년 앞당기기로 합의하고, CEPT 대상에 

비가공농산물을 포함하는 등 CEPT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AFTA 

완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1995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5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베트남, 라

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것을 합의하여 ‘하

나의 동남아시아’를 향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고, 실제로 베트남은 1997

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8년,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ASEAN에 가입하

였다. 아울러 ASEAN은 WTO협정과 발맞추어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과 지

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에 합의함과 동시에 통관절차 간소화, 비관세장

벽 제거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AFTA의 가속화는 물론 

AFTA를 보완하는 ‘AFTA plus’를 향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나. AFTA 추진을 통해서 본 태국의 FTA정책

앞서 언급하였듯이 AFTA 추진은 태국의 아난 前 총리가 주도하였으며, 
이후 정권에서도 AFTA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1997년 쑤
파차이 부총리는 ASEAN 경제통합의 조기 실현을 역설하였고 역외 자유
무역협정인 CER(Austrai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와의 통합을 제안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극성을 

4) 싱가포르와 태국만이 1993년 1월부터 CEPT 계획에 따라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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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1994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태평양경제협력위
원회(PECC)에서 쑤파차이는 AFTA 완성시기를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
고 관세율도 5%에서 0%로 인하대상품목에 농산물 포함 그리고 잠정적 예
외상품을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추안 총리도 1994년 호주 방문시 키팅 총리가 ASEAN과의 협력을 위해 

CER과의 통합을 제안하자 ASEAN 국가들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제안하
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해 ASEAN 고위관료회담(SOM)에서 관세인하계
획을 5년 앞당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5) 때마침 우루과이라운드 다자
통상회담이 타결되면서 ASEAN은 AFTA 실행계획의 조기 실현을 합의할 
수 있었는데 이후 태국의 ASEAN, 특히 AFTA 추진과정에서 발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SEAN 경제협력에서 태국의 주도는 국내에서 이익집단과 해외
에서 기타 ASEAN 회원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태국 의류제조업협회
(Thai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AFTA 계획이 조기 실현될 경
우 의류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야자기름과 석유화학제
품도 태국내에서는 AFTA 조기 추진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제품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민감품목은 정
치적 실력행사를 통해 예외품목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 및 압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는 AFTA 추진을 더욱 가속
화하기로 하였는바, 이후 태국은 동남아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
기 위해서 AFTA 조기 추진이 필요하고 오히려 현재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서비스와 농산물까지 AFTA 대상품목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한 태국은 ASEAN 사무국과는 별도로 AFTA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는 등 
독주하였으나, 同 건은 ASEAN 사무국내에 AFTA unit를 설치하여 연 2회 

5) 당시 ASEAN 고위관료회담에서는 태국의 제안이 인도네시아에 의해 거부당하였으나 비
공식 ASEAN 경제장관회담에서는 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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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태국이 주도하는 
AFTA는 1994년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 회담에
서 AFTA를 2008년에서 2005년으로 조기 실현키로 전격 합의하여 태국정
부의 노력이 크게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관세인하대상품목에 대
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인하품목 : 

․1998년 1월까지 20% 이상 관세를 20%로 인하하고 2003년까지 20%
에서 0∼5%로 인하한다.
․2000년 1월까지 20% 이하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2) 신속인하품목

․2000년 1월까지 20% 이상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1998년 1월까지 20% 이하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또한 AEM에서는 잠정적 예외품목은 1995년부터 5년간 20%씩 관세인하

적용품목으로 전환키로 합의하였고 모든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CEPT 계획

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처럼 태국은 AFTA 발전과정에서 농산품을 포

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의 논의 내용과 1994년 제26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안 前 총
리의 개회사6)를 보면 태국의 무역정책, 즉 FTA가 단순한 관세를 철폐하

6) “전 세계 무역환경은 개발도상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일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비경제적인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이 발전하
면서 수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SEAN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대처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장 솔직한 해답은 ASEAN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
다 통합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협력을 심화하
고 전통적인 수출시장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무역원활화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관
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A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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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역자유화가 아닌 ‘FTA plus’라는 철학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SEAN국가에서는 태국이 주도하는 AFTA 조기 추진과 역외국과
의 FTA 체결에 관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은 확실한 수출
상품이 부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
우 개방이 완성되어 있는 국가이고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FTA 체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타 국가는 FTA 체결시 자국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자동차에 관해 갈등을 
보이고 있어 조기자유화 논리는 받아들이되 추진은 신중하게 한다는 입장

으로 인해 FTA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APEC이라는 거대 경제협력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태국 무역정책의 
우선순위는 AFTA에 있다. 1998년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가 시작되기 이전 APEC 실행계획하에서 자
유화에 대해 태국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APEC이 설정한 자유화
수준보다 심도 깊은 AFT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PEC은 미국
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태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ASEAN
과 태국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 AFTA
의 완전자유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태국이 농산물을 AFTA 계획에 포
함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태국정부는 이 국가들을 설득하여 태국의 제안이 채택하도록 하는 

외교력도 발휘하였다. 1995년 4월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6차 AFTA 평
위회에서는 CEPT 계획에 비가공 농산품을 포함하기로 하였고, 제7차 
AFTA 평의회에서는 이의 사항을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1996년 
1월부터 CEPT 계획에 모든 비가공 농산품의 68%가 포함되었으며 20%는 
이후 7년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5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역내 무역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The Nation, September 2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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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를 15년에서 10년까지 앞당기는 데 합의하였고 비가공 농산물의 
CEPT 포함은 2010년까지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심하게 진행되었는데 1996년 4월 

SEOM에서 인도네시아는 비가공 농산품의 자유화를 10년으로 주장하였고 
쌀과 설탕을 ‘민감품목’에서 ‘극히 민감품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여 태
국과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AFTA 실
현을 통해 APEC과 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의 고위경제관료회
담(SEOM)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여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7)  이
러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고 같은 해 AFTA 평의회
에서 당초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여 2010년까지로 합의하여 쌀과 설탕을 
CEPT에 포함하였다.
태국정부는 AFTA 프로그램의 지연으로 자칫 ASEAN 협력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ASEAN이 2020년 AFTA 완성에 동의한다면  
APEC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APEC과 동일한 계획의 AFTA는 의미
가 없으며 ‘AFTA plus’를 지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APEC-EVSL은 
자칫 AFTA의 장점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1997년과 1998년 동안 국내
이익집단의 조율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태국은 A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의 APEC-EVSL은 AFT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였다.

7) 당시 인도네시아측은 ASEAN이 100년 이내에 FTA를 완성시킨다면 가능하나, 20년 이
내에 추진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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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상과 달리 양자간 FTA는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 제거가 용의

하고 다자간 FTA보다 더욱 내용이 깊은 시장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상품교역이라는 전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외 분야도 포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SEAN내에서 태국이 그동안 무역원활화와 투자자

유화, ASEAN국가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태국

의 FTA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국제경제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거대시장이 출현하게 되었

다. 또한 중국은 2001년 10월 ASEAN과 10년내에 FTA 설립 등을 내용으

로 하는 경제 긴밀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동남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

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ASEAN을 방문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및 태국의 정상들을 만나 일본과 ASEAN의 경제긴밀화관계(Close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키로 하여 동남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에서도 일본정부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를 제안하였을 

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역내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무산되었던 전례와는 크게 변화된 입장이다. 

경제통합에서 태국은 고유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 태국 상무부 

DTN 관계자들은 1999년 이전부터 이미 양자간 FTA를 추진하였다고 전하

고 있으나 태국이 공식적인 FTA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1999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한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칠레 등이 협상대상국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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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1999년은 ASEAN 역내 국가인 싱가포르가 일본, 호주와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그룹을 구성한 시기여서 이때부터 태국의 양자간 

FTA 계획이 빠르게 수립되었다. 태국의 양자간 FTA 접근은 크게 (1) 쑤

파차이 시기(1997년 12월∼2001년 1월)와 (2) 탁신 시기(2001년 2월∼현

재)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쑤파차이 시기에 태국은 호주, 칠레, 체

크, 크로아티아 및 한국 등 중소규모 국가와 FTA를 제안한 바 있고 이후 

탁신 시기에는 일본, 인도,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권과의 FTA 현황을 

소개한다.

1. 체크, 크로아티아

체크와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1998년과 1999년 쑤파차이 부총리의 유

럽방문기간 중에 FTA를 제안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쑤파차이 부총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였기에 지리적으로 먼 크로아티아와의 FTA

를 제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유

럽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이다. 태국은 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는 2004년 EU 가입

이 예정되어 있고 舊유고연방이었던 크로아티아는 서유럽과 동유럽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

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소규모 국가와의 FTA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FTA

정책 조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경제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국의 궁극적 목표

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자국의 수출증대이므로 향후 거대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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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FTA협상에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규모 국가들과 경험

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체크는 EU로부터 태국과의 FTA 추진 중단을 요청받고 

태국에 대해 FTA 제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도 태

국의 FTA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탁신 정부 이후 

이 국가들과의 FTA 논의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2. 칠레

칠레와의 FTA도 쑤파차이가 제안하였다. 칠레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FTA에 이어 2002년 한국과의 FTA협상에 성공하는 등 적극적인 FTA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는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어느 지역에도 편중되

지 않고 지역적 형평을 유지하면서 상호주의에 기초한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해오고 있어 경제규모, FTA정책 면에서 태국과 유

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칠레는 지역무역협정인 MERCOSUR에 참여하

고 있으며, 거대경제권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EU 등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국가로는 멕시코, 캐나

다, 코스타리카 등과 FTA가 발효되었고 볼리비아, 파나마, 쿠바 등과는 협

상이 진행하고 있다.

칠레의 FTA정책과 경제구조를 통해 볼 때, 양국 정부는 서로 타결 가능

성이 높은 FTA 파트너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2002년 말까지 타당

성 연구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칠레정부가 2002년까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였고, 실제 태국과의 FTA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제4장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43

3. 한국

한국과 태국의 FTA 추진은 2000년 공동연구를 완료한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태

국의 쭐라롱껀대학교의 공동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FTA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2001년 부문별 효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 추진, 거대경제권과의 FTA 연구 및 농업부문에 대

한 고려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한 

탁신 총리가 FTA협상에서 농산물 제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한국정

부가 관심을 가질 경우 연구재개 혹은 초기단계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

며, 또한 중국과 일본의 ASEAN과의 FTA 추진 등 주변 분위기가 ASEAN

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FTA 추진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호주․뉴질랜드

2002년 5월 호주를 방문한 탁신 총리는 하워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향

후 3년내에 양자간 FTA 체결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태국-호주 

FTA plus」에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간 교역자유화 외에도 태국의 젊은층 

근로자의 호주취업을 합법화하고 원활화하는 취업비자협정과 테러방지를 

위한 양국간 정보공유협정, 마약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FTA와 인적교류 확대라는 두 가지 결실을 맺게 되었다. 태국은 호주와

의 FTA를 통해 자동차, 섬유․의류, 열대 농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는 對동남아 수출 전초기지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0년 약 50억 달러이며, FTA 체결 이후 교역규모는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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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전망이다.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시 향후 20년간 

태국은 252억 달러, 호주는 66억 달러 규모의 GDP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8)

양국간 FTA 체결은 위생, 검역 등 양국간 현안이 해결되면 협상은 급물

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호주와의 FTA가 체결되면 태국은 수출시장 확대

라는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양국은 케언즈그룹으로서 이미 

WTO에서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APEC에서도 양국은 중소규모 

경제권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어느 경제권에도 치우치지 않는 APEC 방향 

설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ASEAN과 

동북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희망하는 호주가 이 지역 진출의 거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권과의 협력체인 AFTA-CER 추진시 영향을 미칠 경

험적 FTA로서 주목받게 된다.

싱가포르, 홍콩 및 칠레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도 태국과의 FTA를 고려하고 있는데, 태국은 뉴질랜드와

의 FTA를 통해 금융 등 서비스부문의 협력을, 뉴질랜드는 경쟁력 있는 자

국산 축산물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태국과 호주․뉴질랜드간 FTA는 태국의 DTN이 2001년 8월 국제

경제정책위원회(CIEP)에서 양 지역 통상장관이 전략적으로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공동연구팀은 2002년 3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단기적

으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양자간 FTA이다.

8) www.dfat.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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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2001년 인도를 방문한 태국 외무부장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양국간 

FTA가 체결된다면 태국의 기업들에 인도가 유익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

상할 것이라는 견해9)를 피력하면서 이른 시일내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같은 해 9월 인도를 방문한 탁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

한 공동작업반 구성을 제안하였고, 11월 비즈니스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간 FTA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바지파이 총리에게 조속한 FTA 

연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FTA정책 외에 탁신 총리가 인도와의 FTA에 이러

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통신회사 경영과도 무

관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우선 경영자로서 탁신은 인도의 IT와 소프트웨어

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태국 최고의 통신회사 주주로서 이러한 환

경을 활용한다면 태국의 차세대산업인 IT부문 성장의 호기로 작용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6. 일본

태국의 일본과의 FTA는 기타 FTA가 수출시장 확보라는 전략과 달리 

일본기업의 태국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태국의 산

업화과정에서 일본계 기업들은 수출과 경제성장, 기술이전, 외자유입에 결

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태국의 경제위기, 일본의 경기침

9) The Nation, 200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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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국경제 부상 등은 이러한 양국간 경제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과 인근 미얀마,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한 생산비용과 일본

계 기업의 경영악화는 태국에서의 투자 축소 혹은 취소현상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상승한 생산비용과 낮은 기술수준은 태국의 입지를 좁게 만들

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은 일본계 기업의 對태국 투자가 절실하고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발전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2003년 6월 Asian Leaders in Tokyo에 참석한 태국의 탁신 총리는 일본

과의 FTA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간 FTA의 최

초단계에서 농산물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본과의 FTA 협상에

서 농산물이 장애요인임을 의식하고 있는 탁신 총리는 중요 국가와의 

FTA는 문제점이 적은 부문부터 해결하여 차후 협상을 통해 완전한 형태

의 FTA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일본과의 FTA협상시 농

산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FTA협상에서 일본측이 요

구하고 있는 쌀, 설탕, 타피오카 및 닭고기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일본의 요

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양국간 FTA 추진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졌으나 농산물 유통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를 통해 태국은 투자 유치, 서

비스 수출 등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FTA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있다. 

탁신 총리와 태국정부가 일본과의 FTA에 관하여 밝힌 입장을 분석해 

보면, 태국의 양자간 FTA, 특히 일본, 미국, 인도 등과의 FTA는 잠재적인 

거대시장을 창출하고 태국으로의 FDI 유입을 증가시켜 안정성장을 모색하

고 있다. 과거 태국은 일본과의 FTA 체결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선 양국

의 산업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처럼 농산물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거대경제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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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미국

2001년 12월 태국 상무장관은 USTR을 방문하여 미국과 태국의 FTA 공

동연구를 제안하였다.10) 同 제안 이후 USTR 대표가 태국을 방문하여 태

국 DTN과 공동연구팀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연구그룹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태국 FTA정책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다. 1980년

대 태국이 고도성장을 달성한 데에는 對美 수출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 유

럽과 일본상품이 각축을 벌이는 미국시장에서 태국은 이 국가들에서 사향

화된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을 확대하였고 중저가의 전자제품을 틈새시장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對美 수출패턴도 중국에 의해 시장을 빼앗기게 되었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 전자제품

과 기계류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태국은 미국시장에서 수출감

소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

다. 향후 태국정부가 추진하게 될 미국과의 FTA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

다. 전 세계 상품의 수입시장인 미국은 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에 기

타 국가와 무역마찰소지가 있고 태국과의 FTA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APEC내의 경제협력과 자유화를 

강조하며 태국정부의 FTA 추진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0)『日本經濟新聞』, 200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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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자간 FT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은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AFTA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AFTA 외에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자협정으로 동아시아

(ASEAN+3) 자유무역협정, CER, BIM-STEC(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으며, 현존하는 최대 경제 

블록인 EV, NAFTA 출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의 지역무역

협정을 구상하고 있다. ASEAN+3의 발전된 형태인 동아시아 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EAFTA) 구상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ASEAN+3 

협력의 실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태국은 1997년 자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목격하고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국가(ASEAN+3)간 

견고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태국이 AFTA 이외에 가장 중요

시 여기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이기도 하다. 한국․중국․일본은 1990년

대 중반 ASEAN 정상회담 개최시 대화상대국 자격으로 초청받아 경제협

력을 논의하는 형식적인 회담 혹은 협력 수준에 그쳤으나 1997년 동아시

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역, 금융 등 경제 전반

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998년 필리핀 ASEAN 정상회담부터 ASEAN+3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

고 이후 경제장관회담, 무역장관회담, 중앙은행총재회담 등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실무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동아시아지역 13개국은 거대경제권인 일본을 

비롯, 단일국으로 최대시장인 중국,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이 포함된 다양한 지역으로 EU, NAFTA와 달리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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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지역내 일본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패권주의에 대한 상호견제

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ASEAN의 입장차이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태국

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도 협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한국과 함께 중재국으로서 의견조율 등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통화위기 재발방지와 위기시 상호 협력을 위

한 ‘Chiang Mai Initiative’는 태국의 역할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현재 ASEAN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과 관련하여 

태국은 ASEAN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ASEAN FTA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태국은 미래에 세계경제를 미국, 중

국, EU가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협력체 형태로 NAFTA, EU 그리고 

동아시아협력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SEAN-CER은 현 단계에서 ASEAN 회원국간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이나 2001년 9월 양 지역 통상장관은 무

역협정보다 하급단계인 ‘ASEAN-CER Closer Partnership’에 합의하였다. 그

러나 지난 東티모르 독립과정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호주간 갈등, 교역품

목이 농산품과 1차산품으로 보완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인 경제협력체로

서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IMST-EC는 거대시장 인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남아-남아시아간의 

인도양 연안 협력체이다. 그러나 BIMST-EC는 남아시아지역 협력체인 남아

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 Associ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SAARC)

의 추진이 다소 더디고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가 개도국 수준이어서 교역

증대, 산업의 보완성을 통한 경제발전 등의 효과는 미지수이나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태국이 BIMST-EC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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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국의 FTA정책에 관해 서술하였는바, 태국의 전반적인 무역

정책과 WTO하에서 FTA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의 

제한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 구체적이고 공개된 

문헌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태국의 FTA정책에 대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탁신 정부와 추안 정권을 비교해볼 때, 탁신 정부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전략 면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이고 있다. 탁신총리의 각종 발

언과 경제부처의 정책을 보면 이웃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

여 국내 산업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물류와 동남아 제조업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FTA 추진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의 대외정책 중심은 AFTA

와 동아시아에 있으며, 보완적인 전략으로서 양자간 FTA를 추진한다는 점

이다. 

과연 태국이 양자간 FTA정책을 취하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

엇인가를 논의하자면, 정책적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EU와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와 같은 거대시장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아시아는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하는 13개 국

가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 자원빈국과 자원수출국, 거대시장과 기술국 등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 협력가능분야가 많다고 평가받고 있

으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아시아에는 AFTA가 출범하였으나 기타 거대경제권에 비해서는 발전단계

도 낮고 경제규모도 작다. 세계경제가 거대한 지역협력체로 재편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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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태국은 생존전략으로 FTA 추진과 거대경제권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AFTA를 주도하고 있는 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

가인 중국, 일본, 한국을 파트너로 동아시아협력체를 주도한다는 것은 다

소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AFTA 조기 추진을 이룩해낸 태국의 정

치․경제적 리더십과 ASEAN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 그리고 ASEAN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한국의 

동아시아 비전을 고려할 때 태국의 전략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태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인 산

업구조 고도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상실하였고 품질경쟁력도 기술이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AFTA를 통해 역내 무역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양

자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산업구조 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수출증대의 기회 외에도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어 경쟁력 없는 기

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고 자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판

단할 수 있다.

1998년 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내용의 핵심은 금융시스템 정비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증대였다. 그동안 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고도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곧 태국의 수출증대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

으며, 태국의 FTA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태국의 FTA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무역정책

임에는 틀림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 FTA정책의 핵심은 거대경

제권과의 FTA 실현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완성이다. 탁신 정부 출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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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기와 지지도를 의식한 경제정책이 발표되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FTA를 추진하는 데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태국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실적과 정치적 배경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국의 신중한 

선정과 경제적 득실을 정확히 계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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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ailand's FTA Policy and its Implications

Kyoung Doug Kwon

Thailand expanded its exports to help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98. To avoid a recurrence of the crisis and to achieve sustained 

economic growth, FTA policy became the most important external policy for 

Thailand from 1998. The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strongly 

supports a free trade regime, advocating the early conclusion of an AFTA 

(ASEAN Free Trade Area) and FTAs with large economies such as the U.S., 

Japan and EU.

In comparison to other major ASEAN countries, Thailand has shown a 

positive attitude towards establishing bilateral FTAs. Although Thailand has 

not succeeded in concluding any FTAs yet, its list of potential partners 

includes Australia, Chile, New Zealand, Japan and India. 

The features of Thailand’s FTA polic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the geographical diversity of its potential partners. Thailand’s attention has 

not been limited to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lso interested in establishing 

an FTA with the Czech republic in Central Europe and Chile in South 

America.

Second is the continuity of the FTA policy. Despite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in early 2001－from the Democratic Party led by Chuan 



Leekpai to the Thai Rak Thai Party led by Thaksin Shinawatra－Thailand 

has maintained a positive FTA policy. For instance, the initiative to set up 

FTA study groups with Japan came from the Thai Prime Minister himself 

when he visited Japan to meet Prime Minister Koizumi in November 2001. 

Talks on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ere initiated by the Thailand 

Trade Representative, a newly created body with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Most FTA policy is formed by top-down initiative from the Prime 

Minister.

Among ASEAN members, Thailand and Singapore have been the most 

enthusiastic in setting up, accelerating and deepening free trade through 

promot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AFTA and AFTA plus. As a 

bilateral approach to free trade, an AFTA would make it possible to abolish 

internal tariffs between the two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us would 

facilitate further market integration. In addition, FTAs are not limited to 

traditional trade areas such as trade in goods. It is therefore no surprise that 

Thailand has been active in promot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as well as 

trade facilitation and has even been active in promoting freer movement of 

labor among ASEAN countries.

The Thaksin government, compared to the Chuan government, seems to 

have a clearer vision in terms of uniting Thailand’s trade policy with its 

industrial policy. By looking at his speeches, Thaksin is trying use FTA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 strategy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become 

a strategic hub for regional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networks. In 

addition, by promoting bilateral FTAs, the Thai government hopes to realize 

an East Asia FTA comparable to the EU and the FT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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